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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띠~Àt추악샤.톨빼톨1뻗체치곤행화; 뺀뺀한 익A 
사람이 모여서 구조활동을 벌이7λl츠 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인명을 

로 인하여 점점 익사사고는 줄어툴게 회었다. 그러자 이들의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적으 
로 자원봉사자들에 많안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명￥조작업을례한 기부금이 걷히가 시장했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 
게 되었다. 이곳어l 대한 관섬은 점점 더 많아져펴 사람들은 햄버 인명협센터를 。}주뺏지게 지었고， 이들을 격 
려하기 위해 많은 샤람들91 모여들곤 했다. 그리고 이 멋진 건물 안에서븐 근자한 파티를 베푸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인명구조센터는 점차 사교적인 모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결국 좋은 장비와 인력， 그리고 여건은 훨 
씬 개선되었지만， 익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가기 시작했다 생명에 대한 순순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도와 장비 그리고 조직이 대신했을 때 ，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도 전처 럼 선뭇 나서서 파도에 자신을 던져 사람을 건지 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었다. 
교회 주변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각 교구별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될 예 
정이다. 그런데 혹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상실한 채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 땅에 나의 영혼을 구하려고 강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베푸시도록 간구하자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 우리의 가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들을 보내보자! 
교구별 전도지 역 일정은 오른쪽 표와 같다-

교역자장로기도회 “성령의하나되게하심을따라” 

충현의 모든 교역자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인만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몸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3월 22일 (목) 18시-식사， 19시-기도회 장소 : 베다니홀 

걷법훨훨tJO!J패」 'l 1-! (까 2:2 ’) 

미국의 한 성도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어느 늙은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창문 너머의 커다란 호수 

와 그 주변을 뛰노는 말들， 아름답게 지어진 별장， 그리고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땅위에 있는 것들뿐이군요! 당신이 저 

위에 쌓아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가 다시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쌓 

아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1 " 그는 한달 후 죽었고， 그의 자녀들은 재산 상속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이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즐겁게 뛰노는 딸아이를 바라보면 

서 포켓주머니에서 휴대용 알코올을 꺼내어 조금 들이켰다 이내 졸음이 쏟아졌고， 아버지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뛰놀던 딸이 달려와서 그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u아빠， 저 밑에 정말 예쁜 꽃이 피어있어요「 그 
러나 곤한 잠에 빠진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소녀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서 딸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딸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이내 조금 떨어진 곳에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급히 밑으로 내려간 아버지는 그곳에서 띠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딸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분 
별력 없는 딸아이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했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그에 의해 영토는 자꾸만 넓어져만 갔다 모든 백성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전쟁이 한장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부하들을 씨움터에 내보내고 망대에 올라간 왕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 
을 보고 시험에 빠져버렸다 그는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죄를 저질렀고， 그녀의 남펀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는 살인을 

정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 

만일 인간이 하늘나라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할 때， 그의 수고는 온통 세상을 항해서 쏟아질 뿐이다 그린 이들은 결국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시간을 살아야 할뿐이다 만 
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혀|로 앙육해야 할 긴장감을 망각하고 세상의 소욕으로 키울 때， 분명히 우리는 자녀를 세 
상에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갚은 지옥의 수렁으로 내몰고만 비극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또 

한가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렸을 때， 마침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 
신할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흔은 노략질하는 마귀에게 손쉽게 빼앗겨 버릴 뿐이다 
갈라디아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혀1. 곧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값없는 은해에 대해 긴장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대신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율법의 매력에 유혹되고 말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 
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을 추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 죄인인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값없이 대신 십자가 
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긴장감을 마귀에게 노략질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세상의 윤리와 문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교회의 십자가는 부러진 채， 점점 힘을 잃어 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흔을 자꾸만 자꾸만 세상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결단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한 긴장을 포기하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받전 

5:8) 

」

월별 교구멸 전도지역 월열 교구멸 전도지역 

3월 3교구 역싱동 9월 8교구 서초동 

4월 4교구 논현동 9교구 빙빼동 

5교구 신사동 10월 10교구 짐원동 

5월 16교구 압구정동 11교구 g째동 

17교구 정딩동 14교구 일원동 

6월 1교구 싱싱동 1 1월 1 2.교구 우연동 

2교구 대치동 13교구 포이동 

8월 6교구 도곡동 15교구 수서동 

7교구 개포동 

훌뿔훨l 교회의기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할 수난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셨다. “너희 
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7’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 

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 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예수께서는 수난 전에 자신이 메시야 임을 공개 

하셨고， 자신의 메시야적 본질과 구원사역을 정확 
히 간파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다. 교회가 세워진 반석 이 베 
드로의 신앙고백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기초석은 예 
수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에서 여지없이 무 
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를 만나 주셨고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의 메 
시야 고백은 다시 회복되었으며 그 고백으로 베드 

로는 복음전파에 온 힘을 쏟게 되었다 메시야 신앙 
을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 
파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흩어 

진교회의 초기 모습을보면배웅의 공동체 ， 교제 공 
동체 ， 기도공동체 ， 경건 공동체 ， 일하는 공동체 ， 나 
눠주는 공통체 ， 예배하는 공동체 , 참 기쁨의 공통체 
였다. (행 2:42-47)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가? 구원의 간절한 고백이 
있는가? 충현교회의 모습을 돌아본다. 교제와 기도， 
경건과 나눔의 공동체인가? 예배하는 참 기쁨의 공 
동체인가? 주님께서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충현교회를반석위에 세워 주 
실 것이다. 충현교회를 통하여 복읍의 진리가 전파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충현교 
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충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되기를 바란다. 

노경 묵 (목사， 17교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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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Two Masters 

(Matthew 6:24) 

저1 620: 

“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 

Today ’ s message is pa rt of 

Jesus' Sermon on the Moun t. The 

Se rmon on th e Mount does not 

present the way of salvation but the 

way of ri ghteous li ving for those 

who are in God ’s family. Jesus isn ’t 

address ing a general crowd; He is 

preaching to His disc iples. As such, 
this message relates to believers. lt 

is meant for us Christians. In 

concluding Hi s remarks on the 

practice of kingdom life in relation 

to money, Jesus says, “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 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v . 24). Jes us 

wants us to really understand that 

we can ’ t serve God and mammon.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Leading up to this truth , that we 

can ’t serve two masters . Jesus talks 

about treasure. He te lls us, “ 00 not 

store up for yourselves σeasures on 

earth ,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 eves break in and 

stea 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 (vs. 

19-20). Here we find a don ’t and a 

do. Christians don ’ t save treasures 

o n ea rth . Christian s do save 

treasures in heaven. Wh y? “ For 

where your treasure is ,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v. 2 1). So now 

we unders ta nd th a t what we 

treasure is important because what 

we treasure determines where our 

heart is . If we treasure God , then 

our heart will be with God , but if 

we treasure something or someone 

e lse , then our heart w ill be w ith 

something or someone else. For we 

know that “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 AII humans are servers. 

They either serve God or they serve 

mammon. No one can serve both. 

Christians serve God ! 

lnteres ting ly, after discussing 

our heart , Jesus uses our eyes as 

another example of how we practice 

what we believe. He explains, “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so then 

if your eye is c lear , your whol e 

body w ill be f비 1 of li ght. But if 

your eye is bad ,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 If then the 

light that is in you is darkness , how 

great is the darkness (vs . 22-23)! 

When our spiritual eyes are c1 0uded 

it affects our whole body, our whole 

outlook on everything! Whenever 

you look at something , like a car, 

hou se , or tree , or whe never you 

look at so meo ne , lik e a family 

me mber, fr iend , or stranger, your 

eyes taLk to your mind . If your eyes 

are bad , then they ’ re going to talk to 

your mind about bad things that 

relate to mammon. Your thoughts 

about what you see wiJI be seen in 

darkness. lf your eyes are c1ear, then 

they ’ re going to talk to your mind 

about good thin gs that re late to 

God. Your thoughts about what you 

see will be seen in the li gh t. In 

esse nce , wherever your eyes go 

your rnind goes . 

So , Jesus me nti ons our heart , 
eyes , and mind . He also mentions 

that we a re servers under a ll 

conditions. No matter what , we are 

either servers of God or mammon . 

We either serve the living Creator or 

an object of our own creation, like 

wealth , honor, fame , or authority. 

AII too often, in our society and the 

world in general, you find people 

wanting to be like other people . 

You ’ 11 see a dynamic Christian man 

or woman who serves the church 

we ll , has a prosperous bus iness , 

good family, and nice c1othes , cars , 
and house , and think to yourself that 

they ’ re outstanding. You wish you 

co uld be lik e th a t pe rso n.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Jesus doesn ’t 

agree! What does Jesus say? He 

says you only need God ’s bless ings , 
not your own mammon. You need 

w hat comes from the Bible a nd 

transfonns your own heart , not the 

outcome of so meo ne e lse ’s 

bless ing. AII too often we look at 

anoth e r ’s bl ess in gs a nd idolize 

the m . Our heart , eyes , and mind 

foc us on the bless ings and not the 

Blessed . We e nd up se rv in g 

mammon instead of God 

Another exa mpl e of how our 

heart , eyes , and mind can become 

entrenched in darkness is when staIt 

to want fa me , fo rtune , and fa ncy. 

When we serve ourselves instead of 

God , we are se rvi ng mammon . 

Most people want to succeed in this 

earthly life , whether it’s a believer ’s 

or unbeliever ’s society, people don ’t 

want to fail. We strive to do a good 

job at our occupation. Many people 

become experts in a given field or 

on a specific topic , and are asked to 

trave l the g lo be to share th e ir 

knowledge. Like Joseph , they have 

found success in a bund a nce. 

Unfortunately, the heaJt s of all too 

many of these peopl e want fame 

and wealth. Jesus te ll s us , “ Yo 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 ll your heart , and wi th a ll your 

soul , and with all your mind" (Mt. 

22:37). Do you really love God or 

do yo u love yo ur ow n ho me , 
wealth , 이， reputation? Many times 

our outside express ions talk of God , 

God , God , but our inside speaks of 

a reality of our own mammon . It ’s 

like half of you belongs to God and 

the other half be longs to yourself. 
You co me ac ross as a rea ll y 

happening Christian , with peop le 

thinking you aJ'e good . Let me te ll 

you - you ' re not! You're serving 

yo urse lf , not God. God never 

compromi ses. God simply says to 

you , “ 1 am the Lo rd , that is My 

name; 1 will not g ive My glory to 

another, Nor My praise to graven 

image" (Isa. 42:8) . 00 you live like 

that? Or do you have one foot in 

and one foot out, thinking you ’ ve 

got it made? Listen to these words , 

“ For My ow n sake , for My own 

sake , 1 wi ll act; For how can My 

name be profaned? And My glory 1 

will not g ive to a no th e r" (I sa . 

48: 11 ). Wh y is it th at in your 

everyday life that you share God ’s 

g lo ry, taking some for yourse lf? 

This is id이atry. When you do this , 
you think you ’ re great. And why is 

it that so many people respect such 

persons? 

My dear fri ends, your master is 

the Creator or your own creation . lt 

is e ither the glorious personal God 

or mi se ra bl e thin gs related to 

money. Worship or idolatry. If you 

love materi al bless ings then you 

will hate th e g iver of th ose 

bl essi ngs. If yo u ’ re devoted to 

attaining material wealth then you 

will despise the giver of that wealth. 

“ The refore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unrighteous 

mammon, who wiJI entrust the ture 

riches to you (Lk. 16: II )? Oon ’t be 

stupid . AII earthly material things 

are unrighteous. You ’ re given these 

resources to use for God ’s glory, so 

use them for that purpose. If you do 

well , God will give you more to do. 

“ Now th e Ph ari sees , who were 

lovers of money, were li stening to 

all these things and were scoffi ng at 

Him. And He said to them, ‘ You aJ'e 

those who justi fy yourselves in the 

sight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 rts; for that whi c h is hi g hly 

esteem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the sight ofGod" (Lk . 16:14-15). 

G od kn ows your hea rt. The 

Pharisees reall y laughed at Jesus. 

But God knew the Phari sees , He 

knew that they talked of Him but 

in s ide they were bad . God hates 

that. 

Let’s have one Master. Oon ’ttry 

to be wise and earthly, instead be 

wise and heavenly and seek only 

one Master, Jesus Christ. Look at 

Jesus. He gave all His life and His 

healt . Oid He leave anything on the 

cross? No , He gave everything!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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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전국백성의 실천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위해 의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 

니다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인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미입 

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물 

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생활의 실천에 

대한 선언인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 

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 

를사랑하거나혹 이를중히 여기며 저 

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 
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 

절) .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누구도 

두주인을섬길수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것， 해야 할것 
이 진리에 따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회를 위하여 보 

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 

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 

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09-20). 여기 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은하지 말아야할것과해야할일입니 

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보물을 

축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 

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요? 21절이 설명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1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은 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 

음입니다. 그 보물이 우리의 n쁨을 움 

직이고 그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 
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긴 
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 

실 것이지만， 재물이나 사람을 보배롭 
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로써， 모든 사람 

들은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모두섬 

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 

다음 추일 질교 

푸주연 
(마 6:24) 

.. 한 사람이 두 주인플 섬가 ~I 핏-헬 것이니 혹 이딘- 미워하며 셔:: 사랑 o~ 시니 

혹 이찬 숭 δl 여시며 서륜 경히 여김이라 
l-j 희샤 하나념과 새물을 겸하여 섬시시 붓δ~~ 니，- 1，" 

나님을 섬기는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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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우리의 마음에 논쟁이 벌 

어지게 하신 후에， 예수는 우리가 믿는 

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예를 들기 

위해 우리의 눈을 사용하셨습니다 “눈 

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 

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 

나 하겠느뇨" (22 ，23절) I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변， 물질 
이나 이 런저 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 그의 영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을 하 

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눈이 어두 

우면， 재물과 관계된 악한 것들이 마음 

에 떠오르겠지요. 그의 영적인 눈이 어 

두움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인 눈이 밝다면 하나님과 관 

계된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 

니다 당연히 그의 영적인 눈은 빛 가운 

데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곳으로향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두운 눈， 밝은 눈 
그래서 예수께서는우리의 마음과눈 

과 생각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는주인이 누구이든지 섬기는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 

나님이나재물즉，둘중의 하나를섬기 

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 

적을 섭기면서도 동시에 부와 명예 명 

성과 권세까지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이 사회와 세상 

에서 불신자들을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 

도인들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역통적인 그리스도 

인들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여 좋은 가 

정 ， 멋진의복과자동차，그리고좋은집 

을 가지고 있어 눈에 드러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처 럼 되 

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 
실은 예수께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 

직 하나님의 축복이 펼요하며 ， 자기 소 

유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 뿐， 어떤 사람이나 기타 다른 축 

복의 결과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십니 
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자주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것들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마음과 눈， 그리고 생각은 축복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 안타깝게 

도 그것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본섬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 

기고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예는 명예와 행운 

과 환상적인 삶을 원하기 시작할 때라 

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 

기자신을섬기게 될때，그것은곧재물 

을섭기고있는것입니다. 믿는자와믿 

지 않는지결을이 함께 사는사회에서 ，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며 실패하기를 원치 않 

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좋은 업무를 

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은 주어진 분야나 특정한 일에 있 

어서 전문가가 되며 ， 그러한 지식을 서 

로 소유하기 위해 출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한노력의 결과요셉처럼 

그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명성과 부에 

대한 추구로 가득한 것을 보게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돗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 

니" (마 22:37).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과 

재산， 사람들의 평판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입술과 말로는 자주 하나님 ， 하 

나님 ，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러나우리의 내면에서는자신의 재물이 

주인입니다. 이것은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재물에 속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판 

단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 

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 
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 

다.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 

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내 영광을다른자에게 ，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사 42:8) . 

여러분은 그와 같이 살아가십니까? 또 

는 여러분이 이룬 것을 붙들고 있을 생 

각으로 한발은 주님 안에 한발은 세상 

에 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 

니하리라" (사 48:11). 왜 스스로 무엇인 

가를취함으로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격 

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 둘 중에 한편 -하나님을택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 

인은분명히 창조주하나님이시거나자 

기자신이 만든어떤것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재물에 관계된 

보잘것 없는 것이 주인일 것입니다. 그 

리고 예배하는 일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물질적 축복 

을 좋야한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축복 

을 주신 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 노력 

한다면， 그러한 부요를 주시는 분을 싫 

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만일불의 

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 (녹 

16;11).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불 
의한 것이라고 주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며 ， 여러분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 사용하신다 

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입 

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 

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 

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 

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 

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웅을 받는 것 
이니라" (녹 16:14-15). 하나님은 여러분 

의 마음을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 

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래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 

만 그 내면에는 악한 것들이 있음을 아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 

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십 
시오. 세상적인 현명함을 구하지 마십 

시오. 대신에 신령한지혜를구하며 ， 오 

직 한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 

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심장까 

지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 

다. 그가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 

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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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지 

2001 충현교회 선교사 기도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충현교화에서 파솜한 선교사들의 71 
도제목을소개한다. 

선교사들은 1 단지선교사 2. 단지평신도 선교사 3. 협력 

선교사 4.평신도선교사로 구분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 

은보안상 알파벗l으로 표기했다 

II 탄기램선도선교사 

7. 1> ’ ”f 와 선교사 ('21딜라데세 
@ 기도와말씀으로매일매일주 
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 
질수있도록 

@ 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 
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 
효L -, 

@ 사역기간동안 성령의 충만함으 
로더욱온전해 질수있도록 ’ / 

8. 감 "., /o~ ‘선교사 (농널라더l시) 
@매일짝이있는거도로했나님 
과펴l할초있톡롬 r? 

@ 주님 이 그싫늘와}황으춤방글 
라의1 .• 영흔들을 사랑할 

iÞOí년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 
지하는 훈련과 통역자들을 섬기는 훈련을 받윌 
수있도록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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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협련선교사 

1 깐 7’ 엽 선교Af (아프리카 R 
국) 

@ 각유치원 교사들과주일 학 
교 교사들이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교육 철학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 
료; -, 

@ 그래서 어린이들이 육체적 ， 사회적， 정신적， 영 
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도록 

@ 유치원 교제 ， 교구를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도 
료츠 -, 

@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매년 준비하는 정규 프로그램입니다.6월 중에 
。 1 .9..、
>>. 0 1 

@ 의료봉사를 할 때에 사랑으로 임하며 ， 또한 지혜 
를주시도록 

@제가건강할수있도록 

\ 

l. ‘ι 

개인이나 타 기관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퉁록을 요 

망하고있다. (서식，아래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퉁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동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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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훈련과정 

1 평신도교육생모집 

교육기간 :3월 3일-6월 23일 

교 육 비 : 5만원(분할 납부 가능) 

단기선교피송대S택 : 

아프리카， 몽골 ， C.I.S,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문 의 선교위원회 (567-9544 ， gwwj@unite!. co.kr) 

2.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수시 

모집대상 : LMTC 수료자 

제출서류 :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국가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아프리카 

3. LMTC 어학강의 

나ÆTC 교육과정 가운데 ‘어학훈련과정’ 이 다음과 

같이개설됩니다 

시간 / 장소 매주 토요일 17:30 I 베다니흘 

강사 영어 -하이디(1原語民) 

스리랑카어 가미니(頂語民) 

몽골어 숫다(原語民) 

아랍어-이성욱전도사 

러시아어 -송요한 전도사 

지난 12일 권영일 단기 명신도 선교사가 | 
아프리카R국으로 째파송 받아 줄국했다 

IV 팩선도선교사 

1 에 Hf 넥 선교사 (아프리카 C 

국) 

@말씀을잘깨닫고깨달은말 
씀을잘 전할수 있는능력을 
주시도록 

@ 삼국인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삼국 
인선교를잘이루어갈수있도록 

@ 어려운 회사 업무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건강 
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e 하나님께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 
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도록 

2 감 o~ 얀선교사 (탄자니애 
@ 카르메 티크니컬 학교 내에 
서 운영하는 자동차 트레이 
닝 센터를 통해 학생들(현재 
6명)이 기술을 잘 배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양육받을수있도롬 

@ 이슬람권 학교에져 곱부하는 I ,I! 
- 짜녀들이(선영τ초7 ， 태(경 초6 ， 윤영-초4) 믿음 가 

운데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j꺼 
@ 집 가까이에 있는 이슬람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 
활하는 학생 중에 전도를 통a께[그리스도를 영접 
하고 쁨의 일꾼으로캡않흔‘ 학생꽤오도 
록 /0/1 --Á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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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요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 
이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럴 때는 다음의 예화가 도움이 

펼 것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에 보리떡이 유일한 간식인 시절 
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맛이 좋은 비스켓이나 사탕을 

맛볼 때에 보리떡을 멀리하게 되었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선생님도 모르게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시면 그와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 
니다.’ 

6) 시간이 없어서 믿을 수 없어요. 

이와같은 질문은 특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불신자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는다음의 경우가도웅이 될것입니다. 선생님!개인적인볼일 
때문에 자녀의 결흔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없겠 
지요 마찬가지로， 삶이란 항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 
이지요. 제가 지금 선생님께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때문 
에 이 질문은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 
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든 
다면，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인간은 그 
렇지 않다는 점이지요. 이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뭇입니 
다. 태아에게 어머니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 줄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듯이， 천국과 지옥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천국은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천국을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 
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 
을까7 죽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 현 민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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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1부는 2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예수청년 땅끝까지’ 라는 주제 아래 겨울 

수련회를 개죄하였습니다 23일에는 찬양 

과 이홍성 목사님의 주제강의， 기도회로 진 

행되었고 24일은 공동체훈련， 25일은 선 

교보고대회로 2000년 단기선교를 마지고 

귀국한 여섯 분의 선교사님과의 좌담회와 

청년1부 선교활동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죄담회를 

통한 여섯 분의 단기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좌담회에는 진행을 맡은 S국의 요경진 

단기선교사와 이수정， 한정은 단기선교사 

R국의 권영일， 박수인 단기선교사 T국의 

이순주 단기선교사가 잠가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죄연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을 외로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마 

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거의 다 여성 

선교사님이어서 정일점으로서의 외로움， 즉 충분한 대화 

를 할 수 없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부족으로 

현지인과도 질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횡이었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에 왜 왔나?’ 하는 정체 

성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단에서 맡은 일은 컴퓨터 사 

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까지 컴퓨터가 준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년 여 동안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억눌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1 하나님께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 

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실적중심의， 업적중심 

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 

며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단71 . 평신도·선교사와· 함·깨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뮤해서 기돼 물질 

과 정성으로 후원하스l 여러분들께 ξ셈으로 길μf의 말씀을 드립 

니다 이제 저희들의 경힘을 바탕으로 선교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겼l습니다 

먼저 왜 선교지로 나가야 했는지? 왜 f가고 싶었는지? 

” FP 저는 국민학교 때 이미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부담을 갖으면서도 선교와 

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응댔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선교 

사를 파송하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생기면서 저의 상황 

은 바뀌기 시ξ「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권고나 주변의 상 

황들이 이미 저를 코너로 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의 소리가 저로 하 

여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게 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마구 밀으시는 그런 느낌이었 

습니다 

선교지에서 생활하먼서 배운 점은? 

r' r{，ι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갚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유익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부 

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회권 

에서 살게 팅으로 말미암아 저의 시야가 트이게 되었습 

니다. 단적인 예로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펀견 

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펴|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오빠 하는 대상이 아니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분 

의 백성으로말입니다 

선교지를 다녀온 후 문호훌격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슴주 처음 한국에 와서 받은 느낌은 소비문화가 너무 맹배해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물펀을 모르고 쓸gf던 선교지와 

는 달리 이 곳은 너무나 풍요롭고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치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런데 처음 한국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긴장했던 

저였지만 다시 이곳 문호뻐| 조금씩 물들어 가는 제 자 

신을 발견합니다 선교지에서의 검소한 삶을 이곳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저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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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신사량을찾아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적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 
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 결흔 등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속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지나치 
게 많은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있는 
지체들의 부작용과 손실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가결연 나눔모임에서는 가정 ， 결혼， 연애의 바른 성경적 관점을 배우 

고， 건전한 교제의 풍토를 조성하여 이 런 문제들에 성경적으로 대처해 가는 지 
혜를 나누고자합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4월 4일(수) 저녁 8시 충현교회 제2교육관에서 등록 
을하면누구나참가할수 있습니다. 
청년1부는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젊은 시기에 누리는고민과우정 ， 그리고사랑을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흩뭔 
.. t 례@톨 
흩‘ 

’ 일 시 : 2001년 4월 4일 (수) -4월 5일 (목) 
’ 장 소 . 충현교회 제2교육관 
’ 등 록 : 4월 4일 (수) 저녁 8시 충현교회 제2교육관 앞 
’ 호| 비 : 1인당 5 ，000원 
’ 준 비 물 :성경，찬송，세면도구둥둥 
’ 참가대상 : 교회내 젊은이들로 성경적 인 가정관， 인생관을 확립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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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 나가기 전과 후에 선교에 대해서 달 

라진 생각은? 

이수경 선교지에 나가기 전까지는 선교에- 헌 

신만하면 다;되는 줄 일댔숨니다 그 

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더 큰 헌신과 희생과， 섬김 

이 띨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자 

신의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선교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선교는 나의 재능 건강 경힘， 지 

식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밀입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해주고푼말은? 

박수인 ?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준비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 

역을 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에 많 

은 상처를 갖고 선교지에 가게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걱적인 부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힘들게 

됩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습 

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껴/ι 

선교시님들 중 어느 누구도 선교지로 니가게 된 것을 후회하시 

는 분은 한 분도 안 껴/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들을 동역자 

삼으처서 하니님의 나라가 확εf되는 일01/ 시용하신 하나님께 감 

시를 드라면서 단기선교시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겼l습니다 

혹 나~I Qé .1 교호| 앙. 11서는 ìi룩 tf7.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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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과 니눔 (교구이야기) 

@ 2001 년 3월 18일 

연약한 ~I채틀을위한 

충보끼도7f 긴급δl 요청됩니다， 

i 5교구 감양녀 잡샤(여791/) 신부전증으로 
‘ 관상동맥 절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병원 중 

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정옥정 권샤(여'98세) 
골절 수술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관 605호에 업 

원해 있습니다. 고갈종 정도(납41세) 간암， 직 
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 452호 

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7교구 박종욱 정도(남57세) 장유착증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교구 삼정태 정도(남44-세) 누나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마치고 삼성의료원 7053호에 입 

원해 있습니다. 

13교구 황순71 잡샤(여'48세) 현대 의학으 

로는 치료 불가능한 근위축성측삭증으로 친정에 

서요양중입니다. 

17교구 김복미 정도(여'39세~ 5년전 유방암 
수술 치료후 폐 및 뇌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몹시 

어려움중에 있으며 

이숭71 정도(남40세) 소방관으로서 홍제동 
화재사고진압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비를넘기 

고 깨어나 치료중이니 쾌유할 수 있게 기도 부탁 

합니다. 

우집사님은어려서듣던성 
찬에 대하여 예수，의 몸이니 씹 

지 않고 꼭입에서 녹여서 모 
시었다고 성창에 대한 모친의 
기억을 떠 올리셨고， 구역장님 • -

은물과성령으로거듭나서하 
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즐겁 
고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다 
근래에 세례받은 임 성도님 

은 “나도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는구 
나'" 라며 깊은 감사를 고백하 
며 ， 염주를팔에 차고 있을 정 
도로 신앙에 무지한 군복무중 

인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요 
청을하셨다 
김 집사님은， 중학교 때 세 

례를 받지 않겠다던 아들이 고퉁학생이 되어 세례를 받 

을 때 ， 함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는것을보고부모님의 참석을반대했던사실을후회 

하면서 3월3일 성찬식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다고 
했다. 전구역 식구들이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 교회 
등을 위해서 통성기도를 드렸다. 

#양호실 l 살아갈래요! 부장하며 말씀으로 기도와 
·t'~1은~~. 

오랫통안 투명 충01 9，[는 환우틀을 잊지마M 

. 고 각별한 71도 부확합니다l 

01톨온 생도님들9J 71도롤 먹고 삼니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한 구역이 작년부터 부흥되어 

이제는 8-10명으로 늘어나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 
다 직업을 가진 구역식구들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분 
위기는 생동감이 넘쳤다- 이왕이면 사진을 잘 찍어 달 
라는주문도들어왔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하여 흩어지는 이 구역에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임하시 

길 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탐방대상인 국기구역의 구역장을 만나 탐방소식 
을 전하니， 기도제목이 늘었다고 웃으셨다. 부담을 가 
질 것은 없고 구역예배 때 한 식구가 더 참여한다 생각 
하시라며 만날 장소를 미 리 약속해 두었다. 당일에 약 
속한장소에서 집사님을만나집에들어서니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직장인들도 잠시 예 
배에참여하러오셨다. 
찬송을 시작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주의 죽으심 
을 전파함’ 의 주제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 재럼에 대해 
공과공부를하였다 

자녀됨과 후사됨을 감사하며 왕의 식탁에 초청된 우 
리! 구역장님은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 
를 생각하면 먼저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신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 

스도와의 연합을 갖게 하신 은총을 다시금 가슴 깊이 
감사드리는 식구들을 볼 수 있었다. (임통개기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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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희 (권사， 12교구) 

그 길로 경동시장에 가서 가까스로 박 
파는 곳 한 군데를 찾아냈다. 수박 크기 
만한 박을 사서 병실에 갖다 드렸더니 

환우는 좋아하며 베개 밑에서 만원 짜리 
두장을내민다. 
“안받으시면 이거 안먹겠어요 
“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래요. 월 

요일에 볍겠습니다 사양하며 병실을 
나섰다 

2주 후 월요일， 병실 침상엔 함께 기도 

했던 그 환우 분이 계시지 않았다. 
“아， 그 분 소천하셨습니다 ” 
아픔과 고통도 없고， 슬픔과 가난도 

없는곳，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그환우 
를 생각하며 갑작스런 이별에 잠시 서운 
한마음을달랬다. 

월요일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찾 
아가 함께 기도하며 또 전도하면서 이 런 
일들을종종접하게되니 ‘또그분을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 
는 때도적지않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모두죽음으 
로 끝이 난다 이 생을 마감하면서 육체 
적 , 정신적 고통으로 외롭고 처절하게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참 평안 가 

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 
도록 기도하며 돕는 매주 월요일. 이 부 
족한 내게 건강 주셔서 더 연약한 이들 
을돕는 이 작은 일을 할수 있도록은총 
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 우리에게 영생 
을주신하나님께감사과영광을돌리며 
병실로향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S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여름， 몹시도 무더운 날이었다. 
원목실에서 700호실 이 O 。 환우을 

소개받았다. 
“처음 됩겠습니다. 충현교회 000 

권사입니다. 뭐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7’ 
깡마른 몸에 검고 누런 얼굴이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다리를 안마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편히 가지 
세요 그래야치료도잘돼요 ”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지시와 함 
께 차트를 건넨다. 링거를 옮기고 환우 
를 휠체어에 옮겨 앉히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복도를 지나 검사실로 호낭}는데 
휠체어 조정이 서툴어 꽤 힘이 들었다. 
병실에 돌아와 환우와 두손을 맞잡고 

“하나님 ， 이 o 。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히스기 

야 왕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권능의 
하나님 ， 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함 
께 기도드릴 때 환우는 뜨거운 눈물을 
손등에 떨구며 “아멘 ， 아벤” 하며 간절 
히하나님을찾는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 
세요. 저는 다음 월요일에 또 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 시골에서도 박 구하기가 어렵 
데요. 박 속을 파내고 복어를 넣고 끓여 
먹으면복수가차지 않는다는데…” 

--------------------------------

새7램을소개합니다 

‘서 세 창’ 성도를 소개합니다 

결혼 후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 

었고 합니다. 타교회에서 용사하던 아내(김 

문숙 새가족)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은 두 분이 나란히 새가족부에서 

성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세창 넘은 이 

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고합니다. 

문소은 넘은 어럴 때와 결혼후 

선배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합니다.목사넘인동생과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인지 

믿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던 중 김복수 권사닝을 만나게 되 
었고 그분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서l혜교인인 

딸(서승희)과 함께 새가족부에 참 

여하고 있는 문소은 넘은 이제 구 

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남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 

‘문소은 · 서승희’ 모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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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악교 

미혜의 
의료선교샤 

제620호 

사랑과은혜에감사할뿐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의 
료선교샤 의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 
금까지는 막연히 ‘의료선교샤 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 
지만 지금은 그 길이 제가 갈 길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은 모습과， 자신들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은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 
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료선 
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비 

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못난죄인을구원하시고하나님의 영광을위하여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선교사로서의 꿈 
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많이 기도해주세요. 

-------------

전 은 혜 (중동3부) 

겨울수련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은혜야， 
16살 중퉁3부에서의 겨울수련회는 단 한번뿐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 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석 
하렴 하나님은반드시 네게 필요한은혜를주실거야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듣 
고 겨울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E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 지 깨달 

을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삶가운데서 항상함께하시는주님과더욱가까워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프로그 

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순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박 3일은 짧지만 내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 

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분 
과 더욱가까워 질수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수련회에서받았던은혜를 다른사람들과나누고 싶다 내가가는어느곳 
에서나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 어 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물음은 누구나 던져보는 삶의 본질 ; 
적 물음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덕목을 열 
거한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 (빌4:8)" 그렇다면 ‘참되게 살아 

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을 사로잡는 이 고민의 실마리를 풀려 
고 꽁꽁앓는다. 
그런 와중에 서울여대 교수이신 장경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자극과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흔히 일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생각을갖고 있는듯하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기도한다. 그러나 성경 
적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하여 태어났다. 첫째 ，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둘째 ， 우리는 받은 사랑을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태어났다. 셋 
째 ， 우리는 누린사랑을만나는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목적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창조자의 성품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시라. (요일4:16)"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 우리는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사 
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해 주고 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태어난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값없이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과연 얼 
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애써야겠다는 다 
짐을 하며 고민으로부터 벗어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 
게 하셨는고…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 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 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3:1 ， 1 6)" 
낌성화 기재 

쳐울수렌회 

김 소 영 (중퉁3부) 

할렐루야! 
솔직히 기도원에 들어오기 전 

에 갈동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 
하신다는 것을 수련회 기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 
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큰고통 
을 안으신 주님! 이제까지 복음 
안에 충실히 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비록 죄 
인이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

황 은 신 (중퉁1부 교사) 

중등1부 친구들을 보면서 ‘저 시절이 참 좋았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처 럼 말 
입니다. 비록 말썽도 부리고 장난기도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은 
혜의 말씀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아직 때묻지 않은 귀한 크리스 
탈 그룻같은 중퉁1부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가르친다’ 는 것은 정말 보람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가 
르쳤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적절한 자리에 

훌륭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감격과 흐뭇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제가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중등1부를 찾았을 때 ， 
중동1부 친구들을 가르친다는 설레임이 있었지만， 막상 친구들 앞에 섰을 
때에는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1 ‘이 친구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에 무엇 
이 도움이 될까7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가르쳐야한다는 생각 
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등부 교사로 3개월째를 보내는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중등1부 친구들 앞에 서야할까1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투영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몸소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닮아야 하고， 살아가야 할 길 

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피조 
물의 모습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무리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 죄악된 백성을 구 
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 

니다 
어린 생명을 키워내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 앞에 선 내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무장한 올바른 ‘거울’ 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 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과연 중등부 아이들이 설교자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경청할까?’ 라고 이런 생각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교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과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 
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경우이며 ， 다른 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충실 
히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하 
는 경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핑계 삼을 때일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빠져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 
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할지도 모르 
지만 얼마 후면 그 부정적인 답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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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사랑받지 챔:0 Eß어난 ÃI람 
언풋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감동을 붙잡는다-

아이들의 귀는 날카롭다. 교사의 말투와 특정을， 몇 번 만나보고서 지적할 수 
있거나 심지어 흉내도 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중퉁 2부에서 목사님 이나 나의 
말투를 이미 흉내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정보 아닌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날 교사의 성경강의를 들으면서 교사가 어떠한 영 
적인 준비 자세로 임하여 그 공과를 준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가 어떤 준비로 임하였고 어떠한 영성 
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아이들이 감히 교 
사의 가르침을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안다” 라는 것을 말핸 것。1 아니다. 우 
리의 아이들은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설교자와 교사에 의해 영 
적으로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인다. 그것도 아주 민감하게 말이다. 당장 메시지 
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느낀다. 그 
건 아마 우리의 예배와 성경공부시간이 인간이 만들어 주장하는 시간。μ}닌 ，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기에 그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 우리도 

훌훌훌톨훌빼빼톨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토씨 한 마디를 말하더라도 그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 
을 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그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즉 그리 
스도의 사랑과 열심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거나 말을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그만큼부정적인 영향을받고반웅을보일 것이다. 그 
반대로 교사의 섬기는 사랑과 열정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반웅들을 일으키고 있음 
을 알아야 한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던 못하던， 그 영향은 일어난다. 마 
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 

라 이것(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우리 
의 아이들)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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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1교원 내의 취사도구지운 
a용§ 내에 취사가 음지핑에 
빼} 각 부서에서는 3월 II일껴 
지 취사도구 잉재훌 서운 하시 

기 '1링니다 
2 구셰헌음E때 
다음주일(25일)1우3우 예배시 
에 있융니다 기도와 갱성으로 
춘비하시기 '1강니다 

모잉 

1 징로월없l벽기도회 
일시 19일(~)새벽기도희 후 
징소 교육판 1 11.1호 

2 안수집시회 회요새벽기팩 
일시 m일(화)새벽기도회 후 
정소 얘다니훌 

3 검사3A1회월에회 
일시 2 1일(수)수요l부예배 후 
징소 영아부실 

4 친앙위원회월에회 
일시 ‘ 오늘저녁예애후 
징소‘찬양위씬회실 

52교구일꾼전체모임 
일시 뻐여) I~oo 
정소 인나훌 

닝U전당l 

1 ~떨 2지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f 
징소 에다니훌 

2 바울 4지회월에회 
일시 오늘표구오잉후 
징소 욕지판 B2충 

3 바울S지회월에회 
일시 오늘 15:00 
정소 교육관신혼가갱부실 

4 바울 7지회질예회 
일시 오늘교구오임후 
징소 ‘ 。}앤훌 

5 ~떨에회월에회 
일시 24(토) 18:00 
징소 악춘근집사댁 

(구의션철역) 

6 ~떨9지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요잉후 
징소 강링려홍 

7 바울 10지회월애회 
일시 24(토)I~oo 
징소 -웅선식당 

(예힌영씬 위 ， ?J}-loI151 
8 바울 11지회월에회 
일시 오늘퍼구모잉후 
정소 a육싼 21 2.호 

9 바울 121' 1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후 

징소 ‘영야부실 
10 바울 13A1회 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후 
징소 교육판 llO호 

11 ~별 16지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후 
정소 ‘ a육완 414호 

12 베드로 2지회 월혜회 
일시 24일(토)14:JO/I7α) 
징소 갱찌신정샤뮤{ 

알프스살에1l45}9l!11) 
13 베드로 5지회윌혜회 
일시 24일(토) 19:00 
정소 장석상징A때 
때포'1영~I용ill호;M께 

14 베드로 7지회월에회 
일시 깅일(옥) 1 9:00 
징소 큰액셜렁탕 

15 베드로 121' 1회월에회 
일시 오늘 l’이 
징소 탁아부싱 

16 베드로 17지회 월에회 
일시 오늘 교구오임후 
징소 교육원Yb.호 

17 요힌 1지회월얘회 
일시 ‘ 2l일(금)2J:l0 
징소 웅현기도원 

(온당앙에서충발) 
18 요엔 7^1~ 월혜회 
일시 19일(월)}9:oo 
정소 깅인구집사댁 
(천호4흥 j)l.Hì짜.(\1씨} 

19 요엔 13지회 월에회 
일시 오늘 12:00 
징소 캘빈용 

20 1I언 14지회쩔얘희 
일시 오늘 Iroo 
징소 이찬호집사댁 

(673싸4910) 

21 힌니 1씨회월에희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욱완 ll4호 

a 힌니 1 5지회월얘희 
일시 오늘쿄구오잉후 
징소 에다니홍 

23 때스이 1지회 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임후 
장소 교구모영장소 

24 에스이 2지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후 

저1620호 

교회소석 / 새기촉 

징소 교육판r!J.호 
25 에스더헤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뻐l호 

a 에스더61'1회월얘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선교관지하2흥루터홍 

27 에;씌 7지회 월에회 
일시 오늘 15때 
징소 아앤훌 

28 애스퍼에회월에회 
일시 오늘쿄구모잉후 
징소 표구오잉장소 

29 떼스더 10지회 월에회 
일시 25일(주일)15:00 
징소 욕지관지하l충 

30 때스더 121' 1회 월얘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캘빈훌 

31 에스더 13지회 월얘회 
일시 오늘교구요잉후 
징소 탁아부실 

32 때스더 1~^ 1회 월예회 
일시 오늘교구요잉후 
징소 에주라기흉 

33 얘스더 15지회 월애희 
일시 요늘교구모임후 
징소 버다니훌 

34 루디이 1지회 월혜회 
일시 19옐(월) lO:lO 
징소 영야부실 

35 루디아 2지회 월얘회 

일시 19일(월) 11 :00 
징소 켈엔훌 

36 루디이61'1회월에회 
일시 ‘lIi'일(화) 11 :00 
징소 켈엔흉 

37 루디이8;<1회월에회 
일시 오늘교구오잉후 
징소 셰l않판4총 

38 루디이 13지회 월얘희 
일시 22일(욕111 :00 
징소 운현욕싱사액 
(인천 연수구용충용 건영앙 
12&흉얘Iì，어2-81;';1;81 

g 루디이 17지회 월얘회 
일시 m엠(화111 :00 
징소 수엔(올용공윈 앙l 

때 D IèJ이5;<1회 월에회 
일시 m일(여110:lO 
징소 유지우싱 

41 마리이 1지회 월에회 
일시 m영(회1 11 :00 
장소 신혼II갱부실 

42. D lèl이 13지~ 월에회 
일시 오늘}우예예후 
잉소 켈인훌 

19일 낼세， 12일 장얘 
a 김싱호 싱도 
(깅장언 집사의 부친， 정화순 집 
사의 시부， 2교구 논현2구역) 
1 11일 영'\. Il일장혜 

3 승용석싱도 
(송춘잉징사의부진 ， 7교구길용 
구돼112일옐세‘ l’영정혜 

g 온 

1 언기심 권연에수 입시의 조카 
5쿄구)과 김옥슴 잉(깅상규 

씨， 잉선순 써의 열 ， 19쿄구l 
a영(화1 12:lO길영리훌 

2 깅진싱 군(김영구 씨 ， 용귀자 
씨의 아을)킥 깅미싱 앙{깅총 
용 성도， 한여순 킨항의 열 ， 5 
a구1 / 21일(수1 Il:oo 공앵 
터미널 }충(551뼈JI 

3 징슨영 권력영자 권사의 01을， 
6교구)의 조정순 잉(조견호 
써 1 박정잉 써의 열1 /24영 
(토)1>00 길혈허용 

열뼈 
경로대의인사 

부감 - 박태진집사 

액회숙권사 

1 깅석일 집시 
(안용현 정효의 장인， 김순욕 생 
사의 부친 ， 2교구 논현9구역) 

실용월트으뼈 
시간 매주 수요일 9:30-11 :30 수강료 3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4월 4일(수) 야간 직장인반(수， 19:00--21:00) 개설 

운의 충현복지판(ft 564-4885 내선 3언) 

장애인무료치과진료 
시간 1 ， 2 ， 3째주토요일 14:00--16:00 

진료대상 강남구 내 장애인j 수급권 대상자 

진료과목 보청， 의치를 제외한 모든 과목 

문의 충현복지판(ft 56μ885 내선 3번) 치과진료 당당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진료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직원모집 
모집분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남녀 l 영) ， 임상심리사(여 l 명) ， 홍 

보 출판(홍보판련 전공자냥녀 l 명)，그훌흉교사μ}회복지사냥녀 l 명)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 이력서 ， 최종학교 성적중명서 각l부 

서류마감 2001.3.23 

푼의 충현복지판 정혜숙(ft 56μ885 내선 1 06언)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AL『4T닙n“1 인 도지 

221 허숭웅 2 청년 1부 234 김도식 19 청년 l부 

222 이미화 1 청년1부 235 김순호 19 대학부 강복회( 1 4 ) 

223 염헌옥 4 루디아 236 7t.g.~1 19 대학부 최태욕(6) 

224 이경임 > 청년2부 김창옥(5) 237 장규수 청년2부 
225 장형길 8 청년2부 238 장상용 6 루디아 이영환(2) 

226 김강미 8 청년2부 239 김혜진 19 대학부 강임구(1) 
227 유육순 11 에스더 유옥순(2) 240 서주회 19 청년 l부 
228 잉경숙 12 청년2부 조수진(1 4) 241 최기정 19 대학부 
229 심재웅 15 청년2부 242 김은정 19 청년 l부 송욱란(1 9) 
230 조한미 15 대학부 김연향(5) 243 김성욱 교역자 

231 하영자 15 청년l부 244 송요한 교역자 
232 정명숙 17 루디아 245 송석훈 19 청년2부 

233 신용산 19 청년l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비랍니다 

5월 1 일， 2001 충현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주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기도회 및 경기 
설영회로 모였다 경기설명회에서는 각 팀의 준비위원들이 전원 모인 가운데 경기 진행을 맡 

은 전승훈 집사가 경기에 사용할 기구 및 모형을 준비하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다 전 종목을 볼 때 온 교우들이 쉽게 침여할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종목들로 구성 

되어 있어서 한결 흥미을 꿀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들을 갖게 했다. 

특히 경기종목 가운데 ‘어깨동무 랄레이’ 와 굴렁십 렬레이’ 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밀요하 
기때문에 미리 기구를 나누어 주어 각 팀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응원에 많은 비중을 두 
었기에 각 팀의 불꽃튀는 응원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 각 팀에서는 경기설명회를 듣고 팀별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며 한 주간을 보냈 

다 충성팀은 지난 13일(화) 저녁에 모임을 갖고 각 종목별 경기대책을 세우고 전체 앞에 발 

표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어 나가며 체육대회일까지 모든 경기준비， 동원준비， 기타 필요한 사 
항들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동잠할 수 있는 인원들로 잭임을 분담하며 본격적인 체육 
대회 준비체제로 들어갔다 

또한 본부 임원들도 지난 16일(금) 금요집회 후에 모여 모든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실제적 
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4월 8일(주일)， 오후에는 각 팀에서는 경기선수까지 모인 자리에서 전체설명회를 가질 계 
획이다. 따라서 각 텀에서는 3월 25일(주일)까지 종목별 선수명단을 확정하여서 기획본부에 
제출해야한다 

군전도회특강/월례회 
군전도회는 군선교 군복옴화를 용하여 민족 복옴화를 이룩하고 나 
아가 땅끝까지 복옴을 전하는데 그 욕적올 두고 있습니다 "1전2020 

실천운동본부 본부장으료 사역하시는 이멸성 장로님의 특강에 여러분 

을초청합니다 
주제 ‘ 비천2020 강사 이웰성 장로(전육군대장， 합참의장) 

일시 30(금) l T30(식사1 6:3이 장소 갈릴리훌(식사때1추라기훌) 

충현기도원 묘지(훌뼈)이장기한연장 공고 
충현기도원 소재의 요(훌)가 유촉분들의 협조로 이장이 많이 완료되 

었슐니다， 아직도 이장하지 않은 묘를 아래의 기간까지 이장하여 주 

시기 바랑니다 

기간 : 200 1년 6월 말까지 연장항 

E때 교회 552용2oo(껴06) 충현동산 03 J)ï64-96 17 

사랑의옷나누기 
우리 주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옷 나누기’ 흘 하고자 합니 

다 착거나 유행이 지나서 못 입으시는 옷이 있으시연 설업인 전도회 

사무실로 가지고 요애요(깨끗이 세탁해서 가져오시연 강사하겠습 

니다) 

2001학년도 충현경로대학 1학기 학생 모집 
1 학제 연중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하여 2학기제 
가 재 l학기 3 깐-{Í.2 1 1! 2주) 

냐 채 Z학기 8.30-11 . 1 5 1! 2주) 

2. 교육대상 연령 만(，()셰 이상인 자로서 

가본교회성도중지원자 

나 타교희 생도중지원자 
다 지역사회거주하는주민 중지원자 

3 수업시간 

주 l회 3시간 수엽 매주 옥요일(중식은 교회에서 제공) 

4 등록비 얘학기 l인당 10，뼈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동(교육국에 비치) 

나 주민둥륙둥본 l흥 

다 반영합판 사진 l장 라 풍록비 10，αm원 
6 서류제출기한 2001. 2. 18.-3.22 

7 제출처 교육훈련연구원(교육관207호) ， 경찰전도회 사무실 

동서올노회 제59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제출서류 
@목사고시 청원(강도사로서 옥사고시에 용시하고자하는사람) 

@강도사인허및고시청원 

@전도사고시청원 

@옥사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신학계속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200 1년 3월 23일(급)까지 
· 접수및문의 사무국총무과(홉 552-8200 -412) 

2001년도상반기 정기감사싫시 
1 대상기간 2000년 결산과 2001년 l훨 

2 대상기관 각위원회산하전부서 
(단， 냥녀 각 전'5:'희는 전도위원회의 강사흘 받고 군， 정찰， 교정， 실 
엉인， 이미용， 학원 둥특수전도희는본강샤흘수감할 것j 

3 제출서류 ‘ 
시산표(è뼈년 결산， 200 1 년 I월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중 

동 중냉철， 시재 현금 또는 예금통장(인감 포항) 

4 감사실시기간 20012월부터 3월 마지악 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 l교육관 208.호감사위원회실1354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줬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뺏든F 영꽤 ;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1 

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향통로로 사용r 

하여 주소서 :..t ‘‘쉰t 

a 김창인원로목사의 남은생애가더북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닝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냐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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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송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 선교사 정은희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프리카 
아브라함외 47명 

이프리11 
허용구 추진희， 이소영 추은희 
르완다 씌링카 원때 

• 협력선교시 허요셉(이집퇴 강기엽(아프리카)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l 여전도사 

정연희 김정자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교정전도사 박양덕 

맨뺀맨 
구분 시간 징소 

오전 7fJJ 본당 

11 오선 9:00 본당 

주일예빼 
m 오전 11:00 본당 

(왜，의해용시흉액빼) 

W 오후 l 얘뼈어용A뱀뼈 본당 
v 오후3:00 본당 

(성~ÞI!:리는빼) 
천잉예빼 오후 ífJJ 본당 
수요예빼 l 오전 II fJJ U 오후 7fJJ 본당 
긍요집회 오후 7fJJ 본당 」

새벽기도회 오전 ífJJ 본당 


